
주안에서 문안 드리며 평강을 기원 드립니다.

남편도 없이 에이즈에 걸려 고생하던 나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전도사로부터 마사이 마을에 양식
을 싣고 가는 길에 받았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동생이 교회에 찾아 왔길래 병원에 입원하라고 입원비를 주었는
데 바로 그날 저녁에 운명한 것입니다. 에이즈로 한 자녀를 작년에 먼저 보내고 남은 세 명의 자녀들을 키우면
서 그 중 둘은 에이즈로 아픈 상태인데 엄마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장례까지는 매일 저녁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예배에 가보니 모든 구역 장들과 많은 
교인들이 모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껏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교
회에서 관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금 모금에 참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1절과 계시록 마지막을 읽으면서 인생
에 누구나 처음과 마지막이 있으며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중간부분을 어떻게 살 것인
지 생각하며 살자고 설교하면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온 나로 어머니가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지내길 기도하였습
니다.

어제 화요일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하루 일을 멈추고 참석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남겨진 가족과 특히 세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사이 마을 아이들은 이제 잘 지어진 교실과 기숙사까지 갖추게 되어 깊은 산속에 살면서 멀리 떨어져 학교에 
오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염려 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한 가정에 몇 명씩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이제는 제법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한국에서 단기 팀이 방문할 예정이며 마사이 마을에서 사흘 동안
의 성경학교와 함께 새 신발과 한달 분 정도의 양식도 각 가정에 나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비가 왔다
고 생각하였지만 이번 학교 양식을 전달하러 방문하니 다시 가뭄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여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기도하게 됩니다.

세 달에 한번씩 열리는 카부쿠교회 성경퀴즈 대회에서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빨리 손드는 사람을 정하는 일도 쉽지 않아 아예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 정답을 맞춘 사람들이 29개-
1명 28개-3명 28개-3명 이런 결과가 나와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도사가 출제한 문제를 보고 저는 25개 
정도 맞추었는데 이런 결과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계속 성경 보급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였고 이런 퀴즈대회를 통해서 계속 성경읽기에 대한 관
심을 가지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자동이체로 후원금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1. 지원하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2. 방문하는 단기 팀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교회와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

감사합니다.

박종렬 박봉애 선교사 드림


